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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석연 위원장, “법제처장 때처럼 소신발언할 것”
-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, 취임 후 첫 전직 대통령 예방으로 이명박 前대통령 예방

- 이前대통령, “국민통합 위해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 먼저 조금씩 양보해야”

□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(이하 통합위) 이석연 위원장은 9월 23일(화)

오후 4시, 이명박 前대통령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.

□ 이번 예방은 이석연 위원장이 지난 15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

취임한 후 첫 전직 대통령 예방 일정으로, 국민통합에 대한 국가 원로의

충고를 경청하고자 하는 이 위원장의 취지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.

○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이석연 위원장은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.

□ 이명박 前대통령은 “최근 우리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, 국내외적으로

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온 국민

이 힘을 모아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○ 그런 의미에서 이석연 위원장의 임명은 매우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

다면서,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.

□ 이석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“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신 데 대해 존경

의 말씀을 올린다”고 인사말을 전했다.

○ 이석연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의 사명은 분열과 대립을 넘어, 관용·진

실·자제에 입각한 공동체 정신으로 국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이라

고 말했다.

○ 이를 위해서는 이념적 지향이 다른 국민과도 함께 동의할 수 있도록 △



헌법적 원칙과 가치에 기반하여 소통하며 △갈등 현장의 목소리를

가감없이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□ 아울러 이석연 위원장은 자신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법제처장으로 일

하던 때*처럼, “보수와 진보를 떠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헌법정신

에 기반하여 국민통합을 위해 소신껏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의 소

임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.
*①쇠고기 수입을 위한 고시 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(2008.6.), 

 ②공공기관장 강제 사퇴 압력은 법치주의에 어긋남을 지적(2008.8.)

□ 이명박 前대통령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 조금씩 양보하

고, 포용력을 발휘해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조언했다.

○ 또한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

도 필요하며,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

수 있다고 강조했다.

○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, 이 위원장의 소신발언에 대해 참모들이

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때로는 듣기 싫기도 했지만 자신은 아무런

제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위원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웃으며

받아주며 격려했던 일을 회상했다.

□ 이석연 위원장은 이명박 前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원로의 역할을 부

탁하면서, “언제든 국민통합을 위한 값진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겁게 받

들겠다”고 했다.

○ 마지막으로 이석연 위원장은 “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통합위

도 국민통합의 길을 향해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다”며 국민통합의 의

지를 밝혔다.

□ 이석연 위원장은 전날인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것을 시작으로,

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헌법적 실용주

의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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